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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

성경말씀: 출8:1-15

금요 기도회, 신명기, 성경의 이집트: 성도들을 삼키는 곳, 얽어매는 곳, 마귀의 세상, 
Egypt 611회, Egyptian 23회, Egyptians 98회, 총 700여 회, 대단히 중요한 곳

야곱과 그의 자손들 70명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다(창15:14-16).
약 400년의 기간에 하나님은 민족을 형성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노예로 묶여 있다. 탈출해야 한다. 모세를 부르신다(출2:23-24).
우리의 구원 과정도 동일하다(영혼의 고통, 부르짖음, 구출자를 보냄). ★★★ 

파라오의 완악함으로 인하여 10가지 재앙이 내린다(피,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병, 종기, 우박, 
메뚜기, 어둠, 장자), 개구리, 이, 파리, 메뚜기(이집트 사람들의 신들, 민33:4)
둘째 재앙, 어디에나 개구리가 있었다! 침실, 부엌, 거실, 빵 반죽 그릇, 
집안의 오븐, 침실, 학교, 궁궐, 온 천지에 개구리가 있었다. 심지어 마술사들의 개구리까지(7절)
파라오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렀다(출8:8).
모세는 기뻐했다. 드디어 파라오가 결심을 했다. 9절 말씀 설명

파라오의 대답, “내일 그리하라!”(10절) ★★★
아니 ‘내일’이라니. 개구리가 온 천지에 있는데, 백성은 거의 죽을 지경인데 내일이라니!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듣고 언제라도 개구리들을 즉시 없애실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남은 결정은 오직 파라오에게 달려 있었다. 그런데 그는 ‘내일!’이라고 말했다.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지내게 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되는가? ★★★(Hugh Pyle의 원고 참조)

파라오는 죄인들의 모형이다.

무슨 이유일까? 파라오는 죄인이자 죄인들의 모형이다.
교만, 불순종, 육적인 자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스도를 벗어나 길 잃은 자의 표본
하나님은 이미 여러 차례 모세와 아론을 통해 경고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거절했다.
그 결과가 개구리였다. 개구리는 그의 죄 때문에 생겼다. ★★★
우리도 죄 때문에 크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고난, 의심, 무거운 짐, 고통, 질병, 슬픔, 두려움, 혼란, 절망, 이혼, 부부 갈등 등의 비탄의 개구리들. 
이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다. ★★★
슬픔과 어려움의 개구리들은 대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다! ★★★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개구리들을 제거하려 하신다. 말씀, 목사
그런데 우리는 “내일 제거해 주십시오! 부디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묶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
파라오는 ‘내일’, 성령님은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퍅하게 하지 말라!”(히3:7-8)
파라오는 ‘내일’을, 성령님은 ‘오늘’! 우리는 어떤가? ★★★

우리는 대부분 ‘내일’ 사람이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늘 하는 말: “있다가 할 게요.”, “내일 할 게요.” 영적인 면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믿지 않는 분에게 복음 설명, ‘내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순종해야 한다고 말한다. ‘잘 압니다. 내일 하겠습니다!’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배교자에게 권면, ‘돌아오세요. 내일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개구리하고 같이’
누가복음 9장의 세 종류의 ‘내일 사람’

(1) 57절,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더 이상 그 사람으로부터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주를 위해 희생과 궁핍한 생활을 감당하려 
하지 않는다. 집에서 안락한 ‘최상의 잠자리’에서 ‘개구리하고 하룻밤 더 즐기는 것’을 선택한다.

(2) 59절, “내가 먼저”(59절).
‘나를 따르라’고 하자 그는 “주님, 내가 먼저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시옵소서”. 그의 문제는 바로 
‘내가 먼저!’이다.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지내게 허락하시옵소서.”는 사실 핑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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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뒤 문맥으로 보아 그는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 지내려 했다. 
요점: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세상이라는 영안실과 묘비에
서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을 더’ 지내기 위해 자기의 옛 고향으로 되돌아간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자들만 구원하며 그들만 사용한다. ★★★

(3) 61절, 세 번째 사람은,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만 그러나…”. 
‘그러나’가 그의 문제였다. 교회에 너무나 ‘그러나’ 사람이 많다. 
‘믿고 싶다. 그러나 직장, 결혼, 사업, 공부 등등’
‘봉사하고 싶다. 그러나…’, ‘교회에 오고 싶다. 그러나…’, ‘신실하게 따르고 싶어요(침례). 그러나…’
이 사람도 ‘내가 먼저’를 주장한다. 이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노예로 남아 있다.
예수님을 ‘주여’(Lord)라고 부르고는 “제가가 먼저…”(me first)라고 애원하고 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62절)

하룻밤이 영원이 된다.

“주여, 제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그러나 한 번만 더 방종함을 허락하소서. 하룻밤만 더 극장에서, 
술집에서, TV보면서, 놀음판에서, 댄스하면서, 보내게 해 주소서.” 
‘하룻밤만 더 개구리와 함께!’라고 말하지만 그 ‘하룻밤’은 끔찍하고 끝없는 밤으로 연장된다. ★★★
창24장: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얻는 장면, 종이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리브가를 만남, 라반을 만남,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함, 그들이 리브가를 
데려가라고 함, 그가 귀중한 선물을 줌,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종이 당장 데리고 가야 한다고 함(54절).
적어도 10일은 같이 있어야 한다(55절), 리브가에게 물어 봄(57-58).
그러자 리브가는 당장에 가겠다고 함. ‘가겠습니다!’(58절, I will go).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늘이다. 내일이 아니다. ‘개구리와 함께 하룻밤만 더!’가 아니다. 오늘이다. 

오늘 결정해야 하는 이유

(1) 개구리는 내일 떠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기회가 항상 있지는 않다. 사도행전 24장, 벨릭스 총독, 자기 아내와 함께 와서 그리스도의 믿음에 
대해 들음. 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 적당한 때가 오면 부르리라(25절) 
그에게 내일은 오지 않았다. 모든 일을 바르게 한 뒤 교회에 다니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2) 개구리 대신 더 나쁜 것이 올 수도 있다!
파라오의 경우가 그랬다. 개구리 다음에 이, 파리, 메뚜기, 종기, 어둠, 그리고 장자의 죽음
지금의 개구리보다 더 나쁜 것이 올 수 있다.

(3) 내일은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잠27:1), 약4:13-14, 우리 생명은 수증기다. ★★★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 23일(화), 오후 2시 30분부터 북한군이 평사포, 대구경포 등으로 
170여발을 포격했고 우리군도 자주포로 80을 포격했다. 해병대 2명, 민간인 2명 사망, 다수 부상,
연평도 대부분의 주민이 섬을 비우고 피란하듯이 도망 나왔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근 65년 동안 이북 사람들 고통당하고 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마귀 세습, 3월 26일의 천안함 피격 40명 사망, 6명 실종
종북 좌파들의 민주주의 자유경제 부인이 극도로 올라와 있다. 대학생의 다수가 정부를 믿지 않았다.
이번에는 민간인을 향해 무자비하게 포를 쏴서 인명 피해를 낳았다.

그 날 아무도 이런 일을 예상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임한다. ★★★
우리 성도들의 소망: 휴거, 고전15:51-53
이 날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언제라도 오신다. ★★★

사람의 죽음은 언제라도 오게 되어 있다. ★★★
‘내일’이 오지 않을지 모른다.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고후6:2).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 ‘오늘’이라고! 


